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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조력자 리더십”
리더는 우수인재 양성하는 인물이어야 … 천재적 리더는 부적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조력자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는 리더론을 펼쳐 주목되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7월28일 용인 SK아카데미에서 신입사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된 <회

장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자기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인물을 최고의 리더로 꼽았다.

최태원 회장은 “리더들은 나름의 색깔을 갖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카멜레온같이 색깔을 바꿔가면서 

리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재적인 리더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형태의 리더십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훌륭한 CEO는 자기보다 뛰어난 후배들을 많이 육성해내는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좋은 리더십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리더상을 목표로 삼아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만나본 인물 중에서 미국 GE 회장이었던 잭 웰치와 IBM을 위기에서 구해낸 루 거

스너를 존경하는 리더로 들면서 실천력과 꾸준함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더가 되면 같은 질문에 대해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해야만 한다”면서 “일관성을 통해 상호 신뢰

가 형성되며, 형성된 일관된 철학이나 시스템 등이 체화될 때 조직은 성숙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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